
농협, 비료가격 담합에 “철퇴”
계약금의 10% 배상에 2년간 입찰 제한 … 비료가격도 9% 인하

농협은 앞으로 손해배상 예정제도를 도입해 비료 입찰담합 사실이 발견되면 담합기업에게 계약금의 10%를

배상토록 하겠다고 3월9일 발표했다.

농협은 3월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료 담합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담합기업은 담합 발견 다음해부터 2

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.

농협은 비료기업들이 입찰담합에 대한 도의적

인 책임을 지고 비료 가격을 9% 인하키로 했다

고 전했다.

자율적으로 3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30종의

맞춤형비료 가격을 포당 평균 1098원 내리기로

했다는 것이다. 정부의 보조금 800원을 포함하면

비료 판매 기준가격은 1만1870원에서 9972원으

로 낮아진다.

비료담합에 참여한 자회사인 남해화학의 대표

이사와 상임감사는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.

농협은 3월 직무감사를 실시해 감사결과에 따

라 조치할 방침이다.

농협은 비료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해 부당행위 방지교육을 정례화하고 상시 모

니터링과 1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.

입찰 참여 임직원에게는 담합할 때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각서를 받는다.

농협은 농민단체와 학계, 일선 농협, 비료기업, 정부 등이 참여하는 비료공급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비료 공급

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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